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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기술수출에 미치는 효과와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기술수출에 미치는 효과 및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자원기반 및 경쟁우위 관점에서 국내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기술의 차별화우위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술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조 산업을 대상으로 12개 산업의 13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개 표본을 활용하여 가설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내 제조 산업의 R&D 투자는 신기술 개발 능력과 기존 기술 개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기술 개발 능력, 기존 기술 개선 능력, R&D 인력의 생산성은 기술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신기술 개발 능력, 기존 기술 개선 능력을 거쳐 기술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D 인력의 생산성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들이 R&D 투자와 기술수출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R&D투자의 효과가 기술무역에 미치는 과정 즉 매개변수(신기술 개발, 기존 기술 개선, R&D인력 생산성)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R&D 투자가 기술의 차별화 역량(신기술 개발, 기존 기술 개선)을 통해 기술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R&D 인력의 생산성을 통한 기술 수출 증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and processes of R&D investments on technology export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e collected data for twelve years of thirteen Korean industries and used path analysis method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analysis results hav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y show R&D investments affect both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isting technology improvement positively. Second, new technology development, existing technology improvement and research productivity are found to affect technology export positively. Third,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technology export are found to be positive through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isting technology improvement , but not so through productivity of R&D manpower.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shows the process through which R&D investment affects technology export, in other words, the roles of mediating variables of new technology development, existing technology improvement and productivity of R&D manpower, while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structs. Finally, it concludes that R&D investment affects technology export positively through technology differentiation(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isting technology improvement), but not through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of R&D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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